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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5.22 (금) 조간 < 5.21 (목) 14:00 >

중기부-4대 과기원-지방정부 손잡고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키운다

- 5월 21일(목), 대구 DGIST에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전략 발표회」 개최
- 중기부·4대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지역 주도 딥테크 생태계 구축
-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 창출 목표, 지역별 특화 전략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21일(목) 대구 대구과학

기술원(DGIST) 컨벤션홀에서 지방정부, 4대 과기원, 지역 창업지원기관 등과 

함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에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창업

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의 후속 행사로 마련됐다. 정부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창업도시 전략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장관, 대구·광주·대전‧울산 부시장급 인사와 한국

과학기술원(KAIST)·대구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

과학기술원(UNIST) (부)총장 및 지역별 ‘창업도시 추진단’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전략 발표회 개요 >

 □ 일시/장소 : ‘26.5.21(목) 14:00~15:00 / 대구 대구과학기술원(DGIST) 컨벤션홀 
 □ 참     석 : 중기부 장관, 지방정부, 4대 과기원, 지역별 창업도시 추진단 등 80여명
 □ 주요내용 : ① 지역별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발표

②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업무협약

< 중기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인재양성, 사업화, 투자, 인프라 등 정부의 

스타트업 성장 패키지 지원을 기반으로, 대구·광주·대전·울산 4개 도시의 

특화 전략을 반영해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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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4개 지역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투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술인재 양성부터 창업·성장·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창업생태계 순위 100위권 내 

창업도시 5곳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역별 창업도시 조성 전략 >

  이날 발표회에서는 4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기술·산업적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차별화된 창업도시 전략을 발표했다.

  대구광역시는 ‘인공지능·로봇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첨단제조 AX(인공지능 

전환) 선도 도시’ 조성을 목표로, 대구과학기술원(DGIST) 등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로봇·모빌리티, 의료·바이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의 

딥테크 테스트베드(실증기반)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방산, 인공지능·로봇, 바이오 3대 분야 중심의 딥테크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혁신기술 기반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도시 조성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중심의 연구인력 기반 딥테크 기술

개발 및 첨단기술 실증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인공

지능‧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근 나주시의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한국전력 등의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한 광역형 창업생태계 

조성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지역 주력 대기업의 산업단지 

기반을 활용해 제조 인공지능과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글로벌 실증형 창업

도시 전략을 발표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 3대 주력산업 

현장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곧바로 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실증 특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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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체결 >

  이어 중기부와 4개 지방정부는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과학기술원 중심의 기술인재 발굴·육성 ▲우수 창업기업의 지역 

유입 촉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투자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환경 조성 ▲ 정착‧성장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넘어 지역에서도 

기술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지역에 정착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업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자생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  장 남정렬 (044-204-7660)

담당자
사무관 신종화 (044-204-7615)

주무관 이동경 (044-204-7607)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창업벤처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은경 (053-803-3480) 

담당자 사무관 남춘호 (053-803-3520)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홍나순 (062-613-3850)

담당자 사무관 김영준 (062-613-4070)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창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양장환 (042-270-4660)

담당자
사무관 최정순 (042-270-4670)

주무관 양승주 (042-270-4672)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황보정숙 (052-229-2790)

담당자 사무관 신정은 (052-22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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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전략 발표회 개최 계획

□ 행사 목적

◦ 기술혁신 인재 중심의 ‘창업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5.21(목) 14:00~15:00 / 대구 (DGIST 컨벤션홀*)

    * 대구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디지스트 대학본부동(E1)

◦ (주요 참석자) 중기부 장관, 지방정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4대

과기원, 지역별 창업도시 추진단 등 80여명

- (정 부) 중기부 장관, 지방정부 (부시장급), 지방중기청

- (과기원) DGIST(대구), GIST(광주), KAIST(대전), UNIST(울산) (부)총장

- (민 간) 지역별 창업도시 추진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등

◦ (주요내용) ①창업도시 프로젝트 추진 방향·전략 발표

②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업무협약

< 전략 발표회 세부일정 >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4:05 ~ 14:10 5’ ▪ 창업도시 지원 방향 발표 중기부

14:10 ~ 14:40 30’ ▪ 지방정부별 전략 발표 지방정부

14:40 ~ 14:50 10’ ▪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중기부-지방정부

14:50 ~ 14:55 5’ ▪ 기념촬영 및 폐회


